정부당국에 올리는 글

우리 태평양전쟁 유족회 회원들은 정부가 태평양전쟁 遺族회원들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을정부당국에 올리는 글.doc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바 이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명:안경 식.   성별:男.  

본적: 경기도 광주군 님종면 분 원리 144번지

생년월일. 1943년 10월18일 출생  (만62세)

저의 막냇삼촌(안창덕)되시는 분은 제가 어머님의뱃속에있을당시

(1943년경)에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158번지에서 징용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전 시 어머니의 말씀 )
그러나, 조부모님은 물론 부모님,아니! 형님까지 모두 하늘나라로

타계한 현재까지도, 정부나 기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막냇삼촌의

전사통지라든가, 유골조차도 받아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생전에 매일같이 낯이나 밤이나

혹시나 막냇삼촌이 살아 돌아 오시지 나 않을까 하면서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가슴에 “恨” 을품으신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도 막냇삼촌은 살아있는 사람인양

호적에 의젓하게 남아 있답니다

이 무슨 해괴 망측한 일인가요!!

국가나 정부에서는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을 이렇게 기만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정권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였다면 현재의

정권에서는 바로잡아서 고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말로만 번드르하고 허울좋게 국민의 참여정부니, 행복도시를 만들

자고, 글 잔치나 하면서 정작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 고쳐나가지는

못할망정 태평양전쟁유족들의“恨 맺힌” 사연을 나 몰라라 하면서

 구렁이 담넘기는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에서는

태평양전쟁유족회회원들의,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수있는

아량은 없는지요?

제 나이도 어언 63세가 되었군요..

제가 안 나서면 저의 집안에서는 이 문제를해결할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와 같이 무지한 국민들이 

알아내지 못한다면 아침안개 걷히듯이 소리 없이 

歷史 속에서 어디서왓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겠지요
저는 막냇삼촌의호적을정리도하고 징용나간사실을자세히

알아보려고 증조부대의호적등본을떼어보고서야 막냇삼촌이

 징용을 나가신 것이 사실임을 알았답니다
즉 증조부호적등본에는 창씨개명한아름들과 막냇삼촌의 이름

밑에“兵”자가 찍혀 있더군요,이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의구심이

생겼답니다,

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아니면 어떠한까닭으로인해서,

戰死通知서라든가,遺骨이 60여년의세월이란 길고긴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遺族들에게 전달이않되었나?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되었다고생각하기에이른것입니다

반면 저는이런생각도해보았지요,

 6.25사변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집안이 이사를자주다녀서등등의

이유로 전사통지나 유골을전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생각도해보았습니다. 좀더자세한것을알아보고 삼촌의 호적을

정리하기로 하고
1; 2005년6월28일피해신고졉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과거진상규명위워회)

 2006년12월20일 피해심의*결정통지서 받음

  심의*결정 내용: 

 안창덕은 1943년경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필리핀

제14방면 군 직 사단 독립보병 제13연대에서 복무 중

1944년 12월 20일 필리핀 아르베라(比島)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 안창덕:  희생자

 2: 2005년6월28일 국가기록원 보존문서 원본 확인

    부대유수명부, 및피징용사망자연명부(구일본육군재적)
   상기 사항을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함

    여기서는 계급이 上병 으로표기되있으며 戰死로되 있음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태평양 전쟁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하고있는가?

 현 노무현 정부는 일본과의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루속히 해결하라!

     2006년6월22일 오후10시20분

         독립문근교에서 

           애호박;안경 식 배상

